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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ate the 
optimum times of transplanting and harvest for enhancing the 
fresh leaf yield and colorant level of an indigo crop,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containing the blue dye indigo. Two 
cultivars, Naju Local and a new cultivar, NaramBlue, were 
transplanted 5 times from May 30 to July 10 at an interval of 
10 days, and all of experiment plots harvested on Aug. 23 in 
Muan, the south area of Korea. As transplanting time was 
delayed, fresh leaf yield were maximum at earliest transplanting 
(May 30) and then decreased, while Niram (blue dye extract) 
and indigo content of fresh leaf remained almost constant 
though showed a small variation. Also, two cultivars 
transplanted on May 23 were harvested 5 times from Jul. 20 
to Sept. 20 at an interval of 15 days. As harvest time was 
delayed, plant height, No. of first branches, and fresh leaf yield 
changed increasingly, while Niram content was increased to 
Aug. 20 and then decreased slightly. Indigo level increased 
largely to Aug. 5, and then continuously decreased with more 
delayed harvest. These tendencies of changes in fresh leaf yield 
and colorant level with different transplanting and harvest times 
were shown similarly in both cultivars. The results indicate that 
early transplanting before May 30 and harvest in early August 
will be appropriate for improving fresh leaf yield and colorant 
level. 

Keywords :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indigo crop, blue dye 
extract, colorant level, fresh leaf yield, harvest time, 
transplanting time

천연 청색염료인 인디고(Indigo)를 함유하는 식물은 세계 

각지에 23과 100종 이상이 초본 또는 목본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디고 식물들은 다양한 원산

지를 가지며 식물의 생육 및 색소특성이 재배지 및 자생지

에 따라 다양성을 보이지만, 주로 식물성 염료로 사용되는 

것은 인디고 함유량이 높은 종들이다(Heo, 2011). 이러한 

인디고식물은 인도, 아프리카 등 열대지방에서 재배하는 콩

과 목본식물인 인도쪽나무(Indigofera spp.), 한국, 중국, 일
본 등에서 재배하는 마디풀과(Polygonaceae) 일년생 초본식

물인 쪽(Persicaria tinctoria H. Gross), 그리고 유럽지역에

서 주로 생산되는 십자화과 월년생 초본식물인 대청(Isatis 
tinctoria L.)이 있다(Shim et al., 1998; John & Angelini, 
2009). 쪽(Persicaria tinctoria H. Gross)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청색염료로 사용하는 인디고(indigo) 함유식물

로서 추출된 청색소를 남(藍)이라고 하며, 한의학적으로 열

을 내리고 해독하는 청열해독(淸熱解毒) 작용을 가지고 있

는 청대(靑黛)라는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다.
쪽의 생엽 중에는 색소 성분인 인디고(indigo)가 함유되

어 있지 않고, 인디고로 변화될 수 있는 전구체인 무색의 인

디칸(indican)으로 존재하고 있다. 인디칸은 수용성인 글루

코스(glucose) 화합물로서 수용액 중에서 가수분해가 되면 

글루코스와 무색의 인독실(indoxyl)의 두 가지 성분으로 분

해된다. 인독실은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가 되고 이합

체화 반응으로 청색 성분인 인디고로 변화되는 복잡한 과정

을 가지고 있다(Minami et al., 1997). 청색소로서 인디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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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이므로 염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용성인 인독실로 환원시켜야하며(Chung et al., 1998), 이 

반응은 가역적인 반응으로서 수용성 구조는 공기 중의 산소

와 만나면 다시 산화되어 불용성의 인디고로 변하면서 염색

과정을 마치게 된다(Torimoto, 1987). 이와 같은 쪽의 화학

적 특성 때문에 색소를 침전시켜 남(藍)을 만든 후 저장하

면서 필요할 때 발효하여 사용하는 염색방법이 우리나라에

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쪽 염색물은 세탁, 일광에 비교

적 강한 견뢰도를 지니고 있으며(Park et al., 2011), 염색제

품을 비롯하여 비누, 화장품류, 차, 건강보조제, 치약, 미백

제, 피부자극 완화제, 의약품 등 다양하게 이용되기도 하며, 
항균, 항암, 혈압강화 작용, 피임 작용, 간 보호 작용, 진경 

작용, 항산화 작용 등 여러 가지 생리기능을 갖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Han & Choi, 2000; Seo, 2008; Heo, 2009; Lin 
et al., 2009).

쪽은 지역별로 재배방법이 다소 다르며, 주로 논이나 밭

에서 이식재배를 하고 비닐 피복을 하기도하며 주로 개화 

전 7-8월에 생엽을 수확하여 니람을 추출하여 염색에 사용

하고 있다(Kim et al., 2012). 파종은 보통 정식 40-50일 전

에 하며 트레이를 이용한 육묘상자에 파종할 때는 3월 하순

에서 4월 상순에 파종하여 육묘한 다음 20-30일 이후 묘를 

이식한다. 수확시기는 이식 후 60-80일경 녹색의 푸른 잎에 

검붉은 반점이 생기는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지만 품종에 

따라서는 개화시기에 차이가 많고 작부체계에 따라 수확시

기가 달라진다(Heo, 2009). 유럽에서 주로 재배되는 십자화

과에 속하는 염료식물인 대청이나 쪽을 대상으로 경엽 수량 

및 인디고 전구물질의 시기별 변화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Angelini et al., 2004; Sales et al., 2006; 
Campeol et al., 2006). 그리고 대청 근연종(Isatis indigotica 
Fort.)이 대청보다 인디고 전구물질 생산성이 높지만 엽 수

량은 적다는 보고도 있다(Angelini et al., 2007). 국내에서 

쪽 조직배양이나 모상근 배양을 통한 인디고 생합성관련 연

구도 있지만(Shim et al., 1998; Kim et al., 2006) 재배나 

육종관련 연구결과는 적은 편이다. 최근 쪽의 나주지역 재

래집단에서 순계분리하여 육성한 나람블루 품종이 육성되

었고(Kim et al., 2012), 식물반응기작을 이용한 식물면역활

성제(elicitor) 처리에 의해 인디고 함량을 증가시킨 결과가 

보고되었다(Jin et al., 2012). 국내에서 재래종을 가지고 관

행방법에 의해 재배되고 있지만 재식밀도, 시비량, 이식시

기, 수확시기 등의 재배법과 수량 및 색소함량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재배기술 확립이 필

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쪽 두품종,  나주재래종과 신품종 나람블

루를 재배할 때 생엽수량과 색소함량이 높은 이식시기와 수확

시기를 알아보고자 재배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배방법 및 생육 특성조사

실험에 사용된 쪽 품종은 나주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나주재래종(Naju Local)과 순계분리 육종하여 개발된 신품

종 나람블루(NaramBlue, 품종보호 출원번호 2012-3)이며, 
2012년 4월 19일에 전라남도 무안소재 목포대학교 부속농

장에서 파종 후 비닐하우스 조건에서 육묘를 하고 노지조건

에서 비닐피복 후 정식하여 재배하였다. 육성된 묘는 적정 

이식시기 구명시험에서는 5월 30일부터 7월 10일 까지 10
일 간격으로 5회에 걸쳐 이식하였으며 재배 후 모두 8월 23
일에 수확하였다. 적정 수확시기 구명시험에서 모든 처리는 

5월 23일에 이식하여 재배하였으며 7월 20일부터 9월 20일 

까지 15일 간격으로 5회에 걸쳐 수확하였다. 
파종은 105구 육묘포트를 사용하였으며 구당 3-5립 파종 

후 1개체씩 남겨두고 솎아주었다. 육묘 후 주간 50 cm 조간 

30 cm로 이식하여 재배하였으며, 모든 시험구는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생육 및 수량 조사형질은 초장, 1차분지수, 지
상부 생엽중 등이며 적정 이식시기 구명시험에서는 수확시 

8월 23일에 조사하였으며, 적정 수확시기 구명시험에서는 

7월 20일부터 9월 20일 까지 15일 간격으로 매회 수확할 

때 생육조사를 하였다. 초장은 지표면으로부터 지상부 길이

를 반복당 10개체를 측정하였으며, 1차 분지수는 주가지에

서 뻗어 나온 가지들의 수를 반복당 5개체 조사하였다. 지
상부 생엽중은 반복당 10개체를 전정가위로 수확한 후 마

대자루에 넣어 무게를 측정하였다.
쪽 염료추출물인 니람(Niram)과 인디고 함량 측정을 위

해서 지상부 정단부위로부터 3-4번째 마디의 잎을 반복당 5
개 채취하였다. 채취된 쪽의 생엽에서 추출된 니람의 건조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추출된 니람은 인디고 함량분석 시료

로 사용되었다.

색소함량 분석 및 통계처리

니람 추출은 지상부 정단부위로부터 3-4번째 엽을 채취

하여 50 ml 코니칼튜브에 증류수 40 ml를 넣고 침지시킨 

후 48시간 추출하고 추출액에 소석회 약 0.2 g을 첨가하여 

니람을 침전시켰다. 침지 48시간 후 추출되지 않은 경우 2
회 추출을 하였으며, 추출된 니람은 상층액을 제거한 후 건

조한 무게를 측정하였다. 인디고 함량분석을 위해서 추출된 

니람을 DMSO(dimethyl sulfoxide) 용매로 녹인 분석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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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plant height with different transplanting times in two cultivars, Naju Local and NaramBlue of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p=0.05).

Fig. 2. Changes of number of 1st branches with different transplanting times in two cultivars, Naju Local and NaramBlue of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p=0.05).

액을 색소분석기(Epoch Microplate Reader, BioTek Instruments, 
Inc., USA)를 이용하여 UV 620 nm에서 측정하고 인디고 

표준액의 검량선을 이용하여 인디고를 정량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 PASW STATISTICS 

18.0(IBM Corp., USA)을 사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던칸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5% 유의수준에서 처리평균간 유의성 검정을 수행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이식시기에 따른 생육특성 및 생엽수량 변화

이식시기에 따른 나주재래종과 나람블루 두 품종의 생육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Fig. 1과 Fig. 2와 같다. 나람블루의 

초장이 나주재래종 보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두 

품종 모두 이식시기가 늦어질수록 초장이 계속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지만 나람블루에서만 유의성을 나타냈다. 1차분

지수의 경우 다소 차이는 있으나 두 품종 모두 이식시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지상부 생엽중을 비교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두 품종 

모두 5월 30일 이식한 시험구에서 가장 높은 생엽수량을 보

였는데, 나주재래종은 4.7 kg/m2, 나람블루는 4.2 kg/m2
의 

생엽수량을 나타냈다. 5월 30일 이후 이식시기가 늦을수록 

두 품종 모두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첫 이식시기에

서는 나람블루는 나주재래종 보다 수량이 낮았으나 이후 이

식시기에서는 나람블루가 대체적으로 수량이 높았다. 따라

서 쪽 재배에서 생엽수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이식시

기를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식시기에 따른 색소함량 변화

두 품종의 이식시기에 따른 니람함량 변화는 Fig. 4와 같

다. 나주재래종이 나람블루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지만 두 

품종 모두 이식시기별 유의적 함량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생엽 100 g당 6-8 g의 니람함량 분포를 나타냈다. 인디고 

함량 변화는 Fig. 5와 같은데, 이식시기별 차이가 다소 있었

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나주재래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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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fresh leaf yield with different transplanting times in two cultivars, Naju Local and NaramBlue of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p=0.05).

Fig. 4. Changes of Niram content with different transplanting times in two cultivars, Naju Local and NaramBlue of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ns=not significant.

Fig. 5. Changes of indigo content with different transplanting times in two cultivars, Naju Local and NaramBlue of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ns=not significant.

5월 30일에 생엽 100 g당 42.5 mg의 인디고함량을 보였고 

나람블루는 7월 10일에 47.6 m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

였다. 따라서 니람이나 인디고함량은 이식시기에 따른 차이

는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높은 생엽수량을 얻기 

위해서는 이식시기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만 색소함량

을 높이는 면에서는 기상조건이나 수확시기와 같은 재배방

법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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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of plant height with different harvest times in two cultivars, Naju Local and NaramBlue of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p=0.05).

Fig. 7. Changes of number of 1st branches with different harvest times in two cultivars, Naju Local and NaramBlue of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p=0.05).

Fig. 8. Changes of leaf yield with different harvest times in two cultivars, Naju Local and NaramBlue of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p=0.05).

수확시기에 따른 생육특성 및 생엽수량 변화

수확시기에 따른 두 품종, 나주재래종과 나람블루의 생육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Fig. 6과 Fig. 7과 같다. 두 품종 모두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초장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Fig. 6). 1차분지수의 경우에서도 수확시기가 늦어질수

록 많아지는 경향을 두 품종 모두에서 보였다(Fig. 7). 수확

시기 중 8월 20일 까지 보다 9월 5일 이후 처리구에서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쪽의 생장은 개화기 8월 하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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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hanges of Niram content with different harvest times in two cultivars, Naju Local and NaramBlue of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p=0.05).

Fig. 10. Changes of indigo content with different harvest times in two cultivars, Naju Local and NaramBlue of Persicaria 
tinctoria H. Gross.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p=0.05).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상부 생엽중을 비교한 결과는 Fig. 8과 같은데, 두 품종 

모두 수확시기가 늦을수록 생엽수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가장 높은 수량을 보였던 9월 20일에 나주재래종은 

5.8 kg/m2, 나람블루는 5.6 kg/m2
의 수량을 보였다. 이와 같

이 늦은 수확시기가 수확량은 높지만, 8월 중순이후 수확기

는 개화기에 들어가므로 색소햠량이 떨어지며 지상부 전체

에 대한 색소함유 부위인 잎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고려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확시기에 따른 색소함량 변화

두 품종의 수확시기에 따른 니람함량 변화는 Fig. 9와 같

다. 두 품종 모두 수확시기에 따른 니람함량 변화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8월 20일 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다소 감

소하거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는 8월 하순이나 9월 상순

에 개화하므로 개화기가 니람함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

되었다. 가장 높은 니람함량을 보인 8월 20일에 나주재래종

은 생엽 100 g당 7.25 g, 나람블루는 생엽 100 g당 6.35 g의 

니람함량을 보였다. 수확시기에 따른 인디고 함량 변화에 

대한 결과는 Fig. 10과 같은데, 두 품종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8월 5일 수확시기에 가장 높은 인디고 함량을 보

였으며 이후 비교적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인디고 함량을 보인 8월 5일에 나주재래종은 생엽 

100 g당 68.6 mg의 인디고 함량을 보였고, 나람블루의 경

우 생엽 100 g당 52.4 mg을 보였다. 따라서 생엽수량과 색

소함량 모두 높이기위해서는 쪽 개화전인 8월 초순경에 수

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Angelini et 
al.(2004)이 유럽에서 재배시험을 수행한 결과, 쪽 생엽수량

과 인디고 전구물질 인디칸(indican) 함량은 재배년도, 수확

시기, 수집종에 따라 달라지며, 강우량이 충분한 해에 일조

시간이 많고 온도가 비교적 높은 7월에 생엽수량과 인디칸 

함량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대청(Isatis spp.)의 경우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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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따라 종자발아나 인디고 함량이 차이가 있으며 종

(species)에 따라 반응도 다르다고 보고하였으며(Tozzi et 
al., 2005), 대청보다 쪽이 수분스트레스에 민감하여 쪽 재

배에서는 관개량이 중요하며 잎과 줄기 비율이 1:1 정도 되

는 6월 말이나 7월 초가 인디고 수율이 높았다고 보고되었

다(Campeol et al., 2006). 이와 같은 결과는 이식시기가 본 

실험에서 하였던 시기보다 1 개월 정도 더 빨라 차이가 나

타난 것으로 생각되지만 재배지역의 일조량과 생육온도에 

따라 다를 것이며 품종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내 남부지방에서 쪽의 생엽수량과 색소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이르게 파종 및 정식하는 것이 유

리하며, 재배방법에 따라 다소 달라지겠지만 단작재배시 8
월 초순경에 수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후 

재식밀도, 시비량, 수확횟수 등의 재배방법과 쪽 생육 중 기

온이나 강수량 같은 기상조건에 따른 생엽수량 및 색소함량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적  요

쪽 두 품종, 나주재래종과 나람블루를 사용하여 높은 생

엽수량 및 색소함량을 얻기 위한 적정한 이식시기와 수확시

기를 알아보고자 수행한 재배시험 결과, 대체적으로 두 품

종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이식시기가 늦을수록 생

엽수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식시기 시험구간 다

소 차이가 있었지만 니람이나 색소함량은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초장, 분지수, 생엽수

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니람함량은 8월 20일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확

시기에 따른 인디고 함량 변화는 8월 5일에 가장 높은 함량

을 보였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쪽 재배에

서 높은 생엽수량과 색소함량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이르

게 이식하는 것이 좋으며 8월 초순경에 수확하는 것이 유리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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